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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한혈수협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통 665-1 ft 02-552-8200 @2005 충현교회 

자원봉사를 통애 깨달은 십자가의 은종! 

“섬기려 하고…대속물로주려 함이니라?' (마 20:28) 

충현동산에 이어서 충현 기도원까지 자원봉사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습니다. 지난6월 

25일(퇴， 주말이라가족과함께 니들이하거나편안한여가를즐길수있는시간이었지만 

충현기도원에서는지원봉시자들의헌신적인섬김이있었습니다.무더운날씨와소회하 

기 힘든 넓은땅이었혐l도 불구하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로구성된 자완봉λ때는 

한결같은 기쁨속에서 십자가복음을 위해 사용될 땅을 일구는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벤전 5:2)， 비록땀으로서뷰를하고옷은흠빽 젖어버렸지만이들의 01음속어}는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실싸계셨습니대막 20:잃). 또한이들의 자원봉사는오 

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참신자로서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니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아름다웠습니대롬8:12)， 

날로생동히는자원봉사활동은 이제 거의 자리를잡아가고 있습니다. 각교구별로구 

성된자완봉사다}는맡겨진일들을충실하게검렁하고있습니다.이미 자리가잡힌‘미화 

봉샤’에 기초하여 이제 ‘달란트봉사’(행정 전기， 기계， 음향， 영상 조경， 조리)로그지경 

을 더욱 넓혀가야할때입니대대상4:~이. 그리고주님은이 귀한일을위해서 바로당신 

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고 이 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빌 2:잉을가지고 지금나아오십시오. ‘저가권함을받고더욱간절함으로자원히여 

너희에게 나아갔고’(고후8:1'7)， 

......................... . ............. . 
이번 주수요일(13일)，교회주변 총력전도 

믿음으로 전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세상 이기너r’딴 댔7쟁. 쟁f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참지 못할뜨거운무더위라할지라도복음을향한전도;zj들의 발 

걸음은이무도막지못할것입니다.왜냐하면이들의미음은한영혼을위해십자가를지 

신 예수님과미련한전도의 방법에 생명을걸었던 비울의 마음{고전 1:때을가졌기 때문 

입니다. 한영혼을향한진심어린전도의 심장을가진십자가증인틀은이번주{13일)에도 

어김없이 믿음으로 “교회주변 총력전도”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위한증인들의 힘찬 

발걸음에충현의모든성도들의동침을바랍니다. ‘저희가날마다성전에 있든지집에 있 

든지 여}수는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전도하기를쉬지 아니하니라’(행 5:42), 무엇보다도 

예배를통한은혜， 전도를통한기쁨이 넘치는날이 되도록기도로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죠뺑@수요1부예배 @교구별양상흔런 @뺀댐월12ft화 @교화주변총략전토 

오늘00일) 제8차 CMTC 훈련 안내 (둘째 날) 

저”강 |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I (오후 6:10""'7:00) I 갈렬리홀 
저12강 | 타종교 이해 및 I (오후 7:10""'8:10) I 갈렬리홀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선택강의) 

정교 카톨릭 (베다니흘) / 회교 (나사렛훌)/ 힌두교 (본당 U호) / 불교 않릴리휠 

제2강강의는 타종교이해 30분， ‘종교권역별사례발표’ 30분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것도유익함이니라 

(벌립보서 lIIDl 

DD a‘맴 O '"양채웅 

요람역사 자체가 신적 권위와 인간의 책임의 모 

l 말씀으로 풍성안 그톨 (금요집회) I 순으로 엮어 있q는 행뻐뭔| 꼬|스도인의 역괜 

하나납으I 주뭔고} 

'4"ôl 문제 

은 특유한 것이다 신적인 견해에서 볼 때는 역사는 우 

연하게 그저 생겨자는 것이 아니며 실아겨|신 창조주 하 

나님이 역시하고 겨|신 것이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루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E욕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 

고 겨|신대단 2낀， 합 1:히. 그러므로 역사는 분영한 목 

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통치하실 때를 흔F하 

여 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인E될에게 절대적 

인 자유를 부여히신다 성경에서 보는 역시는 역사가 진 

행되고 %는 목적과 인간 자유의지의 실체를 보여준다 

성경에 근7-\를 두지 않고서는 어느 역Áf7 f.도 이러한 요 

-‘ 「→r ‘ ~;딛:，:.:-; 점을밀텔수가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요뻐|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 

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히씬다 하나님은 우리 

요뻐|서 역Á~해|며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여 행H야만 

효봐. 여기에 믿음으로 히나님께 응답해야할 책임이 있 

대갈 2:20, 빌 2:12-13), 우리들 각I까 히나님께는 중요한 존재01대요일 4:9), 성경은 u하나님은 빛이 

시며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다’(요일 1:5교 말훨씬다 해님은 절대적인 주관자려 모든 것을 oμ| 

며 또한 모든 것을 챔 수 않 분이꿇 성경은 7f.르쳐 주고 있다 만일 이 말씀01 진리E땐 어떻게 

이 서!상 곧 해님의 창조물 요뻐| 앤| 존，:AK할 수 있단 밀인개 이것이 궁극핀로 해님의 잭뿐 

01닐까? 

악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자연적인 :A1Po101요、 다른 하나는 도덕적인 Q，IOI다 많은 사람들 

에게 지진이나 홍수， 많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과 고통의 콸과은 선한 사람과 의한 시림을 구별따| 않 

고 모돼|게 임효때시 73.'2-3), 인간뿐만 Of니라 동물들도 고통을 많때계 없:-9)， 약육강식 즉 CL한 

자가 강한 자에거| 죽암을 ãof는 이 법ξ을 히나님께서 인정히신 것이 아닐까? 01것보다 더 큰 악은 

히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브빽이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의 죄(히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모든 것}는 엄 

정난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인앵| 불순종할 것을 해f님꺼μf는 미리 알고 겨|시지 않았을깨 우리 

인LIOI 자옥에 빠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줄 아셨다면 왜 칭조하셨을까? 인E버| 둘로 갈라져서 영원한 

형벌이나 영원한 영굉에 아를 것을 01셨다면 불공평한 하나님01 아니신가? 도덕적인 악은 인간 시이어| 

벌어::q는 잔인햄전쟁， 욕심과 질투， 증왜 딴심 등)에서도 볼 수 있다 인맨|게 여러 모양의 도덕적 

죄로 인한 고통과 피멸에 직접적인 책임이 %논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히신 히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인죠벡 지혜의 분석으로는 히나님의 선히심과 전지전능응|심 

을 FLF호μl키거나 악의 실체를 부인하게 되는 오류를 만들게 된다 

이제 말씀성경)에서 주는 대답을 찾아빙t 오직 성경맨| 악의 근원과 우주 요뻐l 퍼져%는 악의 궁 

국적인 파열어| 대히여 대답을 주고 있다 이 대답은 히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요뻐| 놓여 

있다. 전지 전능하시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은 또한 참 지유의자를 소유 

한 창조물을 묘안드실 수 있다 그리히어 이 창조물은 의지적으로 히나님을 배반했고 또 배반함으로 인한 

이 익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이 %는 것이대창 2:16-1η 하나님은 절대자이시지만 조|를 만들지는 않 

으셨다 하나님꺼|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칭조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계셨음에도 의 

문의 여지가 없다 마귀와 인?J버|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의 세계 요뻐| 

악을 들어오게 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히나님꺼|서 죄와 악을 그의 

계획을 01루어 나아가시는 데에 쓰신다논 것이다 히나님은 좌를 포함시킨 계획을 고요넘씬 분이지만 

결코 좌를 범하는데 책임이 %는 분01 아니시다 히나님께서는 조}를 인정하지도 않으셨고 또 왜 약이 

그의 완전한 창조 요뻐| 들어오도록 허랜썼는지에 대한 이유는 말햄1 LfE바 있지 않다 전지 전능하 

신 하q님이 그의 택하신 계획 요뻐| 비록 익이 포함되어 %을지라도 이것이 가장 큰 선을 가져올 것을 

알고 계셨다 익이 있기 때문에 ofLl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맨10f니라 구속자로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다 

히나님께서는 그의 속성을 가장 잘 보여 주실 수 %는 완전하고도 기장 효과적인 계획을 택히신 것 

이대암 3:6, 사 45끼. 히나님께서는 재앙을 만들자는 않지만 이것을 심판의 도구로 시용히신다 성경은 

죄에 대히여 히나님께 책E을 돌리지 않는다. 좌를 범한 지에거| 책E을 추궁히신다 하나님께서 저들에 

게 죄를 범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히나님은 죄를 벌하사는데 쓰신 것도 볼 수 있대싣하 

16:낀-22， 계 1τ1η. 하나님이 분명히 주관하신다 히나님의 계획은 완전히어서 죄믿뻐| 대하여 책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의 심판주가 될 수가 없을 것이대롬 3:5-B), 하나님 외에 다른 t은 없 

으니 하나님은 히나님 자신에게만 대답하실 수가 있대사 4013카4 용 40:2), 이것은 우리의 하니님이 

폭군과 같이 인ζH걱 유믿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독재지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알고 %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효κt 하나­

님의 성품이 선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준이대막 10:18 삼상 2:2}, 따라서 하나님이 선히쉰을 믿지 않는 

시람탈11게는 인간사회 도덕의 절대적인 가준이 없게 된다 



.. 2005년 7월 10일 주민흥헌 저1845호 

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r빼 

JESUS HAS THE POWER TO HANDLE 태ERYTHING 
(3)And they came, bringing to Him a paralytic, carried by four men. . 

이ω "But in order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φrglve SlnS 

"He said to the paralytic (11)"/ say to you, rise, take Up your pallet and go home. ’ 

(12)And he rose and immediately took Up the pallet and went out in the sight of all; so that they were all 

amazed and were glor，따ing God, saying "We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 (Mark 2:3-12) 

| n today s B|b|e ve「Ses we find Jesus, a pa「a|ytiC W|th fOU「 friends some 

scribes, and a huge crowd gathered at a home in the city of Capernaum 

Jesus had recently returned from visiting some nearby towns, “ When He 

had come back to Capernaum several days afterward, it was heard that He 
was at home"(Mk. 2:1). The news of His homecoming caused quite a stir 

because the people of Capernaum knew about Jesus' greatness ‘ They 

had not only heard about His “ preaching and casting out demons" in the 

synagogues throughout Galilee (1\I1 k. 1 :39), but witnessed firsthand His 

power to heal “ many who were ill with various diseases" during his last 

visit with them (Mk. 1 :34) . They gathered to be near this wonderful Jesus 

because they wanted to hear what it was He had to say. They were aware 

of some of His powers, but not all of them. They did not know about His 

power to forgive sins, and they had not figured out that He had the power 

to handle everything! 

As Jesus spoke the word to the multitude around Him, four men on the 

roof above lowered a paralytic man down right in front of Him. This 

strange interruption in the middle of the worship service naturaliy caught 
Jesus ' attention . The .man lay on a pallet immobile-his whole body 

paralyzed. Although there were so many people in the crowd who needed 

to hear the message of the gospel, Jesus took the time to concentrate on 

this lowly man. Normally when we see disabled people in church , they are 

in a wheelchair and require only one person to help them. Completely 

paralyzed, this man required four people to carry him. He was utterly 

helpless, without hope. His body was like a dead man . Could you help 

bring someone like this to ch lJrch? The problem is not their rejection , but 

your reluctance. Is it realiy too much work for you? James 5: 14-16 says, 

“ Is anyone among you sick? Then he must call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they are to pray over him, anointing him with 이 1 in the name of the 

Lord; and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is sick, and 
the Lord will raise him up, and if he has committed sins, they will be 

forgiven him.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one another, and pray for 

one another so that you may be~healed . The effective prayer of a righteous 

man can accomplish much." 

As the people looked at the sick man, they saw his terrible physical 

condition, but Jesus first saw the faith of the four men, "And Jesus seeing 

their faith said to the paralytic, 'Son, your sins are forgiven ’ "(v. 5) . Jesus 

did not look at the paralyt 

believers might have brought th is para lyzed man to Jesus, but finding out 

that they could not get in the door, they would have thought their job 

done. These fou~ men did not let obstacles get in their way. They were 

determined to make sure he got to Jesus. They carried him to the roof of 
the house, dug a rather large hole through it. and lowered the paliet with 

their friend attached. They put a hole in someone else’s roof; and did not 

even ask Jesus to excuse their boldness. That is their faith . We do not 

know their names, and the Bible does not give us any background 

information concerning them. AII we know is that they had strong faith , 

and Jesus saw it. " Seeing their faith , Jesus said to the paralytic, 'Take 

courage, son; your sins are forgiven’"(1\111. 9:2) . Faith is important. Do you 

believe in the power of Jesus? Do you know how important your faith is? 

You can save souls, if your faith works . The paralytic man could not reject 

his friend 's resolve to bring him to Jesus because of his condition ; the hard 

thing was bringing him to Jesus. The gospel, the message of the cross, 

the message of Jesus Christ needs your declaration and proclamation . 

Souls are dying that need Jesus 

Jesus is all powerful. John .1 : 1-4 says, “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AII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apart 

from Him nothing came into being that has come into being.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Jesus has the power of life. He is 

the glory of God. In Him is life! Faith unites you to Jesus. Hebrews 4:2 

says, " For indeed we have had good news preached to us, just as they 

also; but the word they heard did not profit them, because it was not 

united by faith in those who heard." Salvation comes by faith in Jesus 
Christ. Paul proclaimed, “ For 1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for it is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 to eve이one who believes,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Rm. 1:16). Jesus asked the scribes, “ Which is easier, 

to say to the paralytic, 'Your sins are forgiven'; or to say, 'Get up, and pick 

up your paliet and walk'? But so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authority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paralytic, ’ 1 say to 

you, get up, pick up your pallet and go home"(Mk. 2:9-11). Jesus not only 

has the power to forgive sins, but to handle everything. Because of four 

people’s faith , a quadriplegic man got up, free from sin . How powerful is 

that? 

My dear friend, like the paral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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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밑 앨괴 

l 마음주일셜교 l 

모든훌플빼l 해훌훌훌JJ.l는 예수님 
(3)사람들이 한 중풍병지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째 ... 

(10)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거l 말씀하시되 (W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잉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마가복음 2:3-12) • 갱생판목사 
오늘본문말쏟1]는예수님과네친구들에게들려온한중풍병자，몇몇서기관，또가버나 

웅의한집에몰려든많은무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근처 다른촌에서 전도를마치고이 

제 막돌아오시던 침이었습니다. ‘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웅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 

신 소문이 들린지라’(막 2:1) 예수님0]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껴댐은 적지 않게 술렁거 

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서 갈릴리를두루다니며 회댐l서 ‘전도해고 귀신들을내쫓으선’ 것을들었을뿐만아니 

맨μ:잃)지난번 D낼에들르셨을때 ‘각색병든많은사람을고치시던”것을직접목격했 

습니대막1:34)‘ λ}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듣7] 위해 모여 들었습니다 그들은예수님의 능 

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완전히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죄사 

함의 권세가 있다는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것도깨닫지 못했습니다! 

한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자신을둘러싼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지붕에서 네 시람이 한중 

풍병자를 매달아 내렸습니다. 예배 도혐l 일어난 이 예기치 않은 일은 예수님의 시선을꿀 

기에충분했습니다침상위에는씨를전혀씩못한한캠이돼있었습니다주위 

에복음의말씀0] 필요한수많은캠이있었댐1도불구하고예수님은일부러시간을내어 

이가련한사람에게관심을기울이셨습니다 그런데종종교회에서만나는징배우들은휠체 

어를타고있어보통한시람정도만도외주변운신이가능합니다.그런데이 λ1람은온몽이 

완전히마비가되어네시람이힘을합쳐야겨우옮길수있었습니다.그는희밍}이라고는전 

혀 찾아볼수 없는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의 육신은죽은사람과같았습니다. 여 

러분이라면이런사람을교회로데려올수있겠습니까?문제는그훤거부해서가애라 

여러분이 망설이는데 있습니다. 그 일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많은수고를 끼치는 일입니까? 

야고보서 5:앞1얻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 

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찌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카시리라혹시 죄를범하였을찌라도사햄을 얻으리라이러 

므로너희 죄를서로고하며 병 낫기를위때 서로기도하라의인의 간구는역사뺨힘이 

많으니라’ 

영혼을보시는예수님 

이 중풍병자를 보았을 때 시람들의 눈에는 그의 처참한육신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님은 맨 먼저 네 시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폐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X싸 네 죄 λ뺨을 받았느니라하시니"(5절). 그리고 예수님은중풍병자의 병든 

육신이 아니라병든영혼을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그시람의 영혼이었습니다 주 

님은 죄에 둘러싸인 그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시람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절망적인 상 

황만보았지 내면적인문제는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반물보다거짓되고심히 부패한것 

은마음이라누가능히 이를 알리요마든’엠 17:에. 정신적으로나육체적으로 병든사람을돌 

볼때 여러분은그들의 죄악을감지할수있습니까?예수님은바로그죄악을보십니다. 예 

수님이 없는인간의 마음은부패 그자체입니다. 예수님은중풍병자에게서 죄가내뿜고 있 

는 치명적인 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껴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우리가서로변론하자너희죄가주홍같을찌라도눈과같F이희어질것이요진흥같이 

붉을찌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싸1:18).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지 문제가아니라죄의 문제에 

대해 논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고하고무거운 짐 진 자들아다 내게 

로오라내가너희를쉬게 하리라’때끄:28). 

믿음을보시는예수님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네 시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구세주 
요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예수님이 자신들의 친구를고쳐 주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 

다 그들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그 친구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 

신들의 믿음을행동으로옮겼습니다. 수고를마다하지 않고그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심지어 집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을 보면서도 꾀하7-] 않았습니다. 많은 선량한 

신X띔이중풍병7-}를예수님께데려오는일쩨는할수도있습니다째만집안으로들어 

갈수없다는것을알게되면자신들이할수있는일은다했다고생각합니다.이네시람은 

자신들의 앞길을가로막는징배물에 대해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중풍병자 

를 기펼코 예수님께 데려가리라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은환자를 지붕 위로꿀어올렸습니다. 
그리고지붕에 커다란구멍을내고그를침%에 매달아내려 보냈습니다. 그들은남의 집 지 

붕에 구멍을 내고서도 예수님께 자신들의 무례함을용서해 달라는 얘기하하7-] 않았습니 

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그시람들의 이름도모릅니다. 성경은그탬1 대해 어 

떤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컸다는사실입니다. 그 

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폐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지에게 이르시 

되 상싸 안심i빡 네 죄 사힘을 받았느니라’짜 9:잉. 여러분은문제를 해결해l는 예수님 

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만 있다면 영혼은 

구원받을수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전혀 움직일수없었기 때문에자신을예수님께 데려 
가겠다는친구들의 결심을거부할수없었을것입니다 이 힘든상횡-0 ] 그를예수님께로이 

꿀었습니다. 복음， 십자가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은 여러분이 선포하고 전해0받 합 

니다지금도많은영흔들0] 예수님을모른채죽어가고있습니다 

능력의예수님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요빨음 1:1-4은 말합니다 ‘꽤초에 말씀0] 계시니라 

이 말씀0 ] 하나님과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곧하나님이시니라그가태초에 하나님과함 

께 계셨고만물이 그로말미뺨지은바되었으니 지은것이 하나도그가없이는된것이 없 

느니라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는생명을살리는능 

력이 있습니다. 그분은하나님의 영굉입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만이 여러분 

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4:2을 보십시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쩨나그러나그들은바말씀0] 저희에거l 유익되7-] 못한 것은듣는자가 믿음을화합 

지 아니힘이라’ 구원은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옹니다. 바울은선언합니다. ‘패가 

복음을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모든 믿는자에게 구원을주시는하나님의 능력 

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nθ. 예수님은 서기관출1]게 묻 

습니다. ‘중풍병X에게네죄사힘을받았느니라하는말과일어나네상을가지고걸어7]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λ념}는 권세가 있는줄을 너희로 

알게하려하노라하시고중풍병자에게말씀하시되 내가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네상을가지 

고집으로7봐해1니"(1막 2:9-11). 예수님은죄를사하는권세뿐아니라문제를해결해l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 사람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는 병 고침을 받댔고 죄로부터 해방되 

었습니다. 이 얼마나놀라운능력입니까? 

예수님을전하라 

사랑하는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와같이 여러분도한때는 ‘허물과죄로죽었던’(엠 2:1) 
시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쩨 우리는모두소뱀 없던자들이었습니다. 그 

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 

대에 나타내려 하삼’입니대엠 2:6-η. 예수그리스도를 믿는믿음은우리의 모든죄를깨끗 

히 씻어줍니다. 뿐만아니라믿음이 있어0반주님께서 모든문제를해결해주십니다. 우리 

가할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28:18-20을 보십시오. ‘폐수께서 니아와 일러 가 

라사대 히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를샘아버지와0]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고내가너희에게분부한모든것을가 

르쳐 지키게 하라볼쩌어다내가서싸끝날까지 너희와헝상함께 있으리라하시니라’ 예수 
님께서 여러분의죄를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로운피조물로만드셨다는것은여러분을 ‘ 

주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던 네 

사람처럼 가난한 영흔들을돌아보아야합니다. 이제 그는 다른사람들과복음을 나눌 수 있 

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사람탬l게 복음을 나눠줄수 있습니깨 모든문제를 해결하 

시는 예수님임을믿는다변더 이상무슨핑계를댈수있겠습니까?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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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획선을 다하는 11.교구 

“날마다 n땀을 같이 하여 정전에 모ψl를 힘쓰고…’Y행 2:4“ 
믿음으로그리스도의 몽을세워가는 일에 온전케 되며 봉사하기를소밍녕뜯 끄 

교구는중구， 용산구， 종로구에 거주하는믿음의 식구들로써， 7개 지역과 30개 구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 교역자를 비롯한 750명의 식구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짜 16:2띠， 성령 충만하여(엠 4:13) 복음을 깨달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 

록주님의 은총을구하고 있다. 

성령강림 후 초대교회는 3 αU명(행 2:4D.5.ooo명(행 4:4) 등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큰 교회가 되었 

다. 이들은사도들의 지도를받아정기적으로성전에 모였고또집에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즉， 루디아의 집에서 모인 교회(행 

16:4이， 브리스와 이굴라의 집에서 모인 교회(롬 16:3,5), 벌레몬 집에서 모인 교 
회(몬 1:잉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랑의 폐는 주변 사람탬게 

좋은인상을주어칭송과흠모의대%에되었고 그결과구원받는자람의숫자가 

날마다 더히여 갔으며 그 숫자의 증기는 집에서 예배하는 모임에 의해 더 가속화 

되었던 것이다{행 2:4끼. 

오늘날교구의 구역모임이 초대교회 당시와같이 믿는성도 집에 모여 함께 예 

배드리고순전한마음으로음식을나누고， 성전에 모이기를힘쓰고， 하나님을찬 

미하며 이웃과도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칭 

λ메f촉부를수료응뼈 

장절환 (11교구장) 

송을받을수 있다면 얼마나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볼때에 교구의 

지역장， 구역장， 권찰의 역할과 사명은 실로 크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몽을 세워 

가는 교회의 신경이요， 교회의 혈관이요， 교회의 세포와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 

을것이다. 따라서 이들은청지기에 대한사명감이 있어야하고， 불타는사명감을 

가진 지역장， 구역장， 권찰이 있는교구는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그좋은예 

가 초대교회의 사도바울{행 20:24)과 에비-브로디도(빌 2:3이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특별히 끄교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막 16:1터라는 주제로 지역(구역) 

중심의 관계전도와 전도회별 중심의 월 1회 교회주변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고 있다. 단기선교도 이미 3팀이 사역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팀도 8월 중 

에 사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을 깨달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n교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달려갈길과주예수께받은사명곧하나님의은혜의복음증거하는일을마치려 

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논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간증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서 H교구 청지기들 

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써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ο1갈 것이다. 

“이재 추납이 나를 살려 추셨으나” 

’ 처11f 교호l 은쳐료 이사를 요고 부터 교회에 

Lf요꺼I 되녔습니타. 지긍 생맥H 보니 작 

년혀l 올애씨11 선llfi!- I 평생 처를 위해 

11도하셨던 선정 어머닝으1 11도를 추닝깨I 

서 틀어추신 껏。{ o{-닌1f 생깐되네요! 성 

교를 틀을 때마타 마응어l 정말 오f 닿습니 

다. 사람은 모두 죽는듀L꺼 내까 까진 오 

든 껏이 야무껏도 。 f닝을 낳게 되었습니 

다. 서I웰의 빠릎을 성방벼 이처l 냥은 

생。H릉 추녕흘 위해 양11를 소%F하는 받 

응。{ 생꾀어I 강사합Llcf. (초/영씨 

’ 추닝을 맏는 껏이 11쁨이 녕치 
고 신。 t 납니다. 삶의 우선순위1f 

바뀐껏。 { 1f장 큰 변화인 껏 감야 

요. 성지11 훈련을 통해서 추닝이 

내 생영보타 더 충요향응 nH도방 

습니다. (01향준/ 

’ 10년 동안 신망생황을 했지만 
추닝을 성말 요르고 초l만 젓고 양 

。 F랐승니다. 충현교회로 인도tH 추 

셔서 이렇꺼1 Lft1f 구원받은 11쁨을 

’ 뀔혼응 하고 시어머녕머l서 권유한셔서 
(새가족 양육부에서 6개월 간의 훈련을 마친 새가족들 입니다 ) 낳게 된 껏。 l 뭐라 말항 수 없o{ 11 

뿜니타. 성응태1 o{-픈 중에도 61ft웰 

교회에 나요꺼l 되였습니다. 지얀 6lff웰을 동야보연 맥치료 온 갯。{ 반。{였응 

쳐도료 처요에 처마 여{llft1f tj드어어요 기 마크 응바닝으l 촌채에 대해서 판상 
02ι‘ .-~。

이 없었습니타. 하지만 지긍은 교호t어l 요는 꺼I 장 좋아요. 11도를 할 좋 올랐 

지만 맏응이 생11꺼/ 해달라고 껴l속 11도했어요. 구원에 대한 11쁨이 있어야 

장 타닝 껏 쨌1;든요 o{처I 학습 분당을 받고 보니 ‘아! 이치l 나도 전윤혀l 

당 수 았갔l구Lf[’하는 맏응。 t 생겼혀요. 냥펀도 추망어l 켈 수 있도록 은혀l를 

추셨어요. ￡κf녕삐l서 서흐l들을 많이 사링ft{-.시Lf봐요! (선동츄 - g/온화 뷰뷰/ 

’ 이렇게 교회에 오2ft 다닌 껏이 처응o{혀l요. 지얀 6lff뭘응 동야보연서 처I 생활 

。 t 많이 당려졌응을 느밍니타 o{-응 속어l 평얀을 추신 껏。 t 감사하고 이치l 봉 

사도 하고 싶어요. 성i!-/l l 훈련을 통해서 응바닝으t 촌재에 대해서 맏응。 l 많 

。 l 생꼈고， 선도도 많이 봐교 싶은 마응이 생꼈숭니다. (ν정o깨 

동얀 새1f축부를 1ft곤향 수 있도록 

인도tH 추신 추녕 정말 갑사항Llcf. 성지11 훈련을 통해# 서"'J벼l 많은 사량 
등 충이{ Lf를 양려 추시고 구원tH 추신 추닝머l 갑사하고 내 생영을 션장시궈 

추었으니 나도 켈매를 맹는 삶을 양。바 향응 믿습니다. (휩냥1) 

’ 오태신망이었지만 빙f황을 많이 했습니타. 그러타까 옹이 많이 아프연서 내1f 
의지항 분은 tκf닝덕，f-o.t{ 없응응 양꺼I 되었고 동창생으l 인도료 충현교회에 Lf 

요꺼/ 되었습니다. 여I배1f 정말 좋야서 요든 꽁여{Ilft를 드라고 잊는데 그때마타 

감사의 눈움이 계속 호릅니다. ‘야! 내까 그 동얀 추닝응 배뱀벼 내 멧대료 

일벚구Lf[ 이쳐I 추닝이 나를 상려 추였요니 냐도 추닝응 위해 상。바겠다.’는 

깐요까 Lf오고 정말 새 사량이 된 껏 감야요 o{번 성지11 훈련흘 통해서 항 

상 내 영어I 추닝이 껴I시다는 껏이 정말 강사했승니다. (정공후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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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액차도， 천도지도 없이 

선교지로 출발하기 전 현지의 사정으로 인해 전 

도지나 워크북을 가져가면 위험하다는 정보가 있었 

다. 즉 물증이 될만한 것은 가져갈 수가 없었다. 우리 

는 통역자도 전도지도 없이 과연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하기만 했다. 하나님은 과거 우리가 

했던모든선교의 방법을내려 놓고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게하셨다. 기도외에는다른방법이 없었다. 

빌립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광야로 내려 

가 에디오피아내시를 만나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 

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순종을 원하셨다. 기도회로 모 

일 때마다 현지의 동역자인 운전자를 놓고 기도하며 

그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기도가사역 둘째 날우리 앞에 기도웅답으로 다 

가왔다.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먼저 소개하며 전 

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또 우리의 어눌 

한 전도 언어를 다시금 그들에게 통역해 주었으며 영 

접기도할 때는 함께 손을 붙들고 동참했다. 우리가 

갔던 지 역은 2개의 언어를 함께 준비해 가야만 사역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공안들로부 

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사역을 마치게 하셨 

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우리는 운전자에게 정식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하였다. 온 팀원이 합심하여 기 

도한 후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 

고，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만하면우리에게 피할길과능히 모든것으로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온 팀원 

하나하나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며 기도 

로준비한만큼선교는하나님이 하심을깨달았다. 

매번 선교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 

시키시며 당신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실까 기대 

해본다. 

김영은 (집사， 4교구) 

추만흥헌 200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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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 7및 젓 달， el전공양을 떠단 지 몇 시간 만에 사역지에 컸 말을 내딛었 
{““ . • ~ I 읍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 미지의 세계에 대안 두려움도 짧지만， 막산 
싫 A교 이기 바으 내디고 보니 느에 비)./느 모드 꺼이 치껴게 느껴처스니다 이고으로 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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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싸” 도하신 아나님께 감사아며 아나님이 준비하fl 영폰을을 만나 복음을 잘 진얄 

월 수 있도혹 Zf질이 기도었습니다 
ι x 

” f q및 차 바퀴가 g댐어l 버빠f처 움움7냥’ 는낱’ T 바씨μ’효낙낙 〕에’ 껴를맏ω”ν11 ./1 꺼T1"'1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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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7.f연스렇게 gl사를 나누며 복음을 전짧니다 그들 웅에는 처음엔 복음을 거절아던 사람도 있었지만 헥 
f’‘ ’{ 나웅에는 앙께 예수님을 큐주로 캡δf슨 기도까지 아앓니다 5 G 

까;rt:;j 써f， ”Ji 
떤r꽉 10얄 사역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슨 홀게이트에서 공안들의 조사를 받기도 었지만 그 운간 성형께 까;쐐 

낀? 꺼 서는 ‘'0/에 베드로는 옥에 갇였고 교회는 그를 외하여 간절σl 아나님께 및더라"( 앵 12:5 )라슨 말씀을 기 j;’‘ru .. 

장씬 억냐게 아시고 기도아게 아싫니다 몇 시간 우， 팀3따 운전기사가 무사σ/ 올of앓니다 할렐루야l 씌끼 

;렐 장::? 
!’rr. " 11얄 아나님이 예비안l 영온을 밝l 만날 수 있도록 기도안 우맘 때말 J , ∞Om에 워지안 사역2l ;.L, / ; 
강，~~~z 에서 젊은이들을 맏날수 있었읍니다. 공안들의 단숙을 대비하여 전도치를 가져가지슨 몽었지만아냐남 샤 ~"I!'~ 
ν 11 .. :";':'κ"，- '，J"i 

?’，~，;~. 께서 주tl 지혜로 암기안 전도운3f으로 그들에게 담대0/ 복음을 전썼습니다 또안 17~18세 가량의 어 Jtl;C짜 
’ r,., • 

싸꽉 
.. ~/r:f，‘; 

린 소녁들에게 복음을 전었을 때 순물을 흘리는 그들을 보며 우리는 성형께서 주시슨 은혜를 껑엉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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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전썼읍니다. 우리 gl앵들도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는 모읍을 바라보연서 더욱 성형이 중만암을 

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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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얄 우리가 신사를 하는 신당종양원 중 서녀 멍에게복음을 증거아고 전도지를 나눠주었는데， 그것 1, .. ~;’‘Z7 
ì ~f.' ;." 1i 

을 눈여겨 본 다른 옹g원들도 잦of와서는 전도치를 달라고 사정아었습니다. 예비된 영온을 준비아fl ”F ’ 
바냐니의 으혀l가 어마나 7f사아지 l’ 바 머느 거도 이고서 가사의 기도르 I려스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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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및 ‘너슨 말씀을 전아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앙상 암쓰라"( 딩휴 μ :2 )는 말쯤대로 우리슨 마지 

" •. f, ",’ 막 날에도 공양의 삭당에서는 종엉원에게， 비앵 웅에는 옆좌성 응객들에게 복음을 전었즙니다 얄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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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 땅이 눈 앙에 펼쳐지는 순간， 흐르는 눈울 옥에서 선교를 의때 암께 동역안 중연의 온 가중들이 보 

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냐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풍대로 부르심을 잉은 차들에게는 모든 것이 

앙력아여 선을 이루느니라"(홈 8 갱/ 

사역지에 내려 버스로 6시간을 달려 도착한 또 다른 선교지. 이동하는 동안 

야자수와 각종 나무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자연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 

대하심을 다시 한 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찜통 더위에 잘 적응케 하시고 복음만 외치게 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고 주님 

이 예비하신 영흔들을 찾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서 축호전도를 하고 함 

께 영접기도를 하며 어린이들과 찬양하고 뒤돌아 설 때마다 감사함으로 눈시울 

을적실때가많았습니다.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어린이들이 사는 순박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들어 구원의 기회가 생겼음에 감사의 눈물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복음을 모르는 많 

은 영혼들에게 짧은 언어와 손짓으로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 
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내일도 지속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사역에 힘쓰길 
기도합니다. 모두가 온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 
정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박종절 (안수집사， 3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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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뷔3삐) 

대학뷔29) 

한용배 

김형곤 

7월 11 일(월) N 7월 20일(수) 4교구 3지역 

7월 11 일(월) N 7월 20일(쉬 대학뷔24) 

7월 12일(화) N 7월 21일(목) 2교구 1지역 

7월 1 3일(쉬 N7월 22일(뢰 

7월 13일(쉬 N7월 22일(금) 이근호 

박싱대 

* 연'JH ). 1억중인신교팀 

톨훌.혈휠톨111---l률훌l렐톨 
7월 4일(월) N 7월 13일(수) 8교구 4지역 김종홍 7월 8일(금) N 7월 16일(토.) 9교구 추기 이칭희 

ll률훌톨 

훌 지난주에도작안전교팀 

깨험l홉훌톨111I필_11얻l옐렐. 
6월 27일(웰 N7월 5일(회) 대학뷔1에 김닉홍 

6월 낀일(웹 N7월 6일(수) 9교구 8지역 홍성욱 

6월 27일(월) N 7월 6일(수) 1교구 1지역 최세진 

6월 29일(수) ‘ 7월 8일(금) 대학뷔2이 징석장 

ll를훌-
6월 29일(수) N 7월 8일(뢰 14교구 2지역 강만수 

6월 때일(수) N 7월 8일(굉 18교구 1지역 정부조 

6월 때일(수) N 7월 9일(토) 대학뷔19) 이승득 

6월 30일(목) N 7월 8일(금) 17교구 6지역 김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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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훌과 U늄 

CD 200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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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목사닝， 저 하냐예요. 

한택을 떠난 지 별써 5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저를 기억해 주시고 사량해 주셔셔 

감사해요. 저는 이곳 독일 Freiburg에셔 하나닙의 은혜로 짤 지내고 있어요. 지난 2월 l일 독 

일에 도착했을 땐 캅캄한 밤이었고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보다는 ‘이곳에서 하나 

닝이 어떻게 또 나를 인도하실까?’하는 기대강 때문에포든 것이 새로웠고 좋았어요. 저는 여 

기셔 독일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잘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집요. 

처음 이 교회에 갔을 때는 설교도 못 알아들었는데 목사닝께 부탁해셔 설교 요약을 매주 로요 

일마다 받게 되었어요.→ 그래셔 미리 읽고 가니 훨씬 많이 알아듣고 은혜도 더 많이 받아요. 

주님의음성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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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끗， 또 보게 되는 시계. 하루의 해가 저물기를 기다린 

다. 설레임의 시간은 다가오고， 나의 발은 부지런히 연습 
실로향했다.6월 17일 청지기 훈련의 말씀을기대하며 연 

합찬양대의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임했다. 악함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그리고 무릎 

을 꿇고 부르짖는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이 말씀을 듣는 내 

내 영화처럼 내 눈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려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그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하노라’ 고 정죄하는 나의 교만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한 채 십자가의 길을 가파 소망 

하였다. 좁은 길을 기꺼이 가겠노라 말하지만 나는 그 문 

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그런 나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 

씀하신다. ‘너를 사랑하노라고 내가 너를 보혈의 의로 적 

시었으니 너는살았노라’고마른막대기가되어 불구덩에 

서 재로 변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 

셨으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두려웅과 떨림으 

로 기대하게 하셨다. 매일 반복하는 실수와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 

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도구로 쓰겠다고 말씀하신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들은 성경 속의 일화 

가 아닌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와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 

님께서 우리의 영혼을구원하시려고우리 

들을 남겨 두셨다는 말씀을 온전히 믿고 

회개하며 기도로써 소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살려두셨다. 나의 

살아있음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아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살리셨는 

지 알기 위해 나는오늘또다시 무릎꿇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 

“f장"1 
1 용 

;1.... 
이곳에 와셔 보니 충현교회에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 

어요. 주일날 다섯 벤의 예배와 찬양예배， 로요일 대학부 집회， 금요집회， 수요예배， 청지기 

~n훈련， 수련회， 수요 성경공부 등 얼마나 풍성한 말씀의 잔치인지! 누구든지 원하연 와셔 말씀 

‘ 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찮아요. 그런데 여기셔는 주일날 딱 한 번밖에 말씀을 들을 기회가 
4 없이요. 다시 한댁에 가연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자고 넙치도록 예배드리고 말씀을 

당듣FL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있어요. 이곳에션 아무 의지할 

사람이 없고 오직 주닝밖에 없으니까 더욱더 온천히 주닝만 의지하게 되요. 주일날 교회에 가 

셔 웰씀을 들어도 충족이 안 되어 혼자 성정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t맥에셔 보다 더 절실하 

깨1 가지게 되어요. 매일 주닝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 주닝께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 

씀을 내가 목 들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나 주세요. 지급이 아니연 

싼H가또 어디서 주의 말씀을듣겠어요? 제발요. ’하고 기도하게 되요. 그렬 때마다 나{)jj게 꼭 

캘I씀을 주시니 강사해요. 

각Þ '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건져셔 얄려 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사량하여 주시니 얼따나 강사한지 몰라요. 나는 매일 죄만 짓는데 주님은 그 

μ때바다 용셔해 주시고 항상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은혜를 메풀어 주시니 어찌 흥분 

f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목사닝!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옐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주닝을 찬송할 수 있게요.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목사닙 사량해요. 

2005년 6월 19얄， 독얄에치 이하나 올림 

(위의 내용은 독일로 유학을 떠난 이하나 자매가 위임목사님께 보내 온 펀지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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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경 (청년 1 부) 

위한}샤항의 3'홈ød를 
우리 집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요 

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애들을 왜 그리 많이 낳았 

어?’ “셋을다어떻게 키워 7’ 등의 말을자주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이 3명이나 됩니다. 아직은 서로 양보도 모 
르고， 자기를 더 사랑해 달라고 보채는 철부지 

들이라서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장난감 하나에 

도 서로 뺏고， 싸우고， 울고， 밀고， 아주 시끌시끌 

하답니다. 둘을 키울 때와는 달리 셋은 좀 버겁기도 

합니다. 말을 잘 안 들으변 화도 내 보고 매도 들어 보지 

만， 그 때뿐이고 잠시 후엔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에 짜증 
이나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너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에 대한소망의 인내를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기억 

함이니" (살전 1 :3)란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앗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랑의 수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 바로 내 
게 주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사랑의 수고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매일 쓸고 닦아도 지저분하기만 한 환경으로 짜증나는 일상이 아닌 ， ‘사랑 
의 수고’ 라는 점과 작고 어린 영혼들을 통해 인내를 배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풍광풍광. 다다다닥. 잉잉잉. 엄마!’ 오늘도 여전히 우리 집은 
아침에 눈을 뜨71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런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으로 인해 작은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아 

이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소망을 생각하면서 더욱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황큐리(집사，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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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l판 l콰풀 
충현교회에 발을 디딘지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 

편을 따라 교회를 옮기게 된 저는 새 

로운 환경에 적웅하기가 쉽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첫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 

어서 아이가 많이 아랐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에 하나님을 원망 

하였고 점점 저의 신앙은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이 

신 시어머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기 

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부분은 한 

계가 있단다. 주신 것도 예수님이시 

고 아프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주님만 의지하자!" 며 저를 기도로 붙들어 주셨고， 이 어려웅을 통해서 저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많이 떠오릅니다. 처음 

교회를 옮겼을 때는 많이 막막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과 많은 믿음의 선배 

들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저의 연약한 믿음이 자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 

록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고 있습니다. 이 

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십자가의 복 

음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 

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 3:17). 
임영완(권잘，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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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빼 팀명 

빼교회랑방 @교둥후 션교 5링 

홉움을 전-If윤 캘f넘캄훌lf딴 

목표가 큐체적O띠 정현f 사람들의 발걸음은 

단호하다 이l련 태도는 큐성원들에게는 물론 그들 

을 바라보는 사람에커l도 완신을 싶어 준다. 고등 

부 선교 5팀이 그런 사람들이다. 아각 이들은 미 

상던이다. 그려나 신교에 성년과 미성년을 큐분아 

슨 것 차~fl가 우리의 생간얄 뿐 하나님의 생간은 

아니다. 아냐님이 이들을 도큐로 세운 이유는 영 

맥아다 D국에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등부 선교 5팀의큐잉은? 

팀상을 비롯 세 분의 선생님과 여섯 영의 악생 

들로 구성되어 선교를 다녁올 예정입니다.(용운길 

안수징사， 팀장) 

왜 서교르 가야꺼l다고 겨시OH.나요 ? 
2DM 

복음을 듣지 못안 냐랴에는 반드시 복음이 띨요아다는 생각을 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선교를 통애 주님을 깊이 제엄하고 싱었습니다 . (O/~1앙j 

복음이 꼭 띨요안 꽂에 가서 선아고 싶었습니다 r박e냉) 

말씀에 운용하는 밍음으로 갑니다 rgf옹웅교사) 

익(생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의 마음은 ? 

아새드파 서교르 가며서 'o[제 시차이다’라고 새가아니다 서국이끄 야서의 증으 기외이지 
기 。 π t:::j •• • L 기己t:. 0 O~ 0 

요. 악생들이 기도로 무쟁}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압니다 r용슨길교사j 

이 악생들은 아냐닝이 택하신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연지에 가서 영석 선생에 삼여하다 보 

언 큰 변확가 있을 것으로 기대압니다 (얀l씀 교사) 

서교우려욕 바요며서 느끼느 처으 ? 
2C-L'- ' LDL 

공부의 목적。| 선교에 있음을 께많습니다 (O/~1양) 

이선에는 생각 없이 M국을 다녁왔는데 고등악생이 되고 X싸를 잦으연서 선교에 대해 더욱 

다음주일 

찬 종 

254장 

^ 0* 'LO 
010 초드01 
t:l L 0 를 ’ 

메리 코넬리아 비숍 게이츠 여λ뻐ilary Com마aB폐lOp Gatæ, 1없2~1905)의 초뽕으로 기독교 협 

력협회 연차회의에서 소개된 것이 이 찬송을유명째l 한시초이다. 이 찬송은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세계곳앤l 그리스도의복음을증거해야한다는것을강조한찬송이다. 

1절은 주의 종들이 이 지구 큐석구석으로 스며들어야 하겼lQLI 가야 할 곳은 어디든지 보내달라는 

간구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10ε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꺼/서 

열두 제자를 부르신 다음 이들에게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을 구원하러 나가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어디로 보냄을 받은 일꾼이란 말'2J가? 
2질은 하나님은 O/'스라얼l 백성들을 “잃어버린 앙 떼로다"(럼150 에라고 한탄하시며 t그 목자들이 그 

들의 곁을l로 가기/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섰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gl었도다”라고 하섰다 그 잃은 g뜰을 집으로 데려오기 우/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명 

렁에 순증하며 나가야 할 것을 ε~한다 
3절은 주의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상한 심렁들을 주께로 요/도하여 구원을 받꺼/ 

하는 것잉을 설명하고 있다 저 죄중에 빠져 헤매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 앞에 요l도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증해야 한다 
4절은 주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말씀과 성렁의 감을 까지끄 주님을 위하여 

시탄과 싸울 때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한방한다 

오늘우리는이 땅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명끝까지 전해야한다. 그러기에 오늘우리는주님의 말 

씀에 순종해 01 땅의 잃어버린 영흔을찾아주님。1 부르시는곳으로 짜한다. 한λ범의 닥오자도 

없이 주님을찬양하며 우리를부르신복음전도의 자리로달려가자 이 놀라운사명을맡겨 주신하나 

님을찬양하는충현의 모든성도가되자 
(찬앙위원회) 

신지아게 생각알 기회를 얻었습니다.(박다씀 l 

초등악교 때 선교를 갔는데 그때는 심부름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냐 이제는 제대로 선교를 제 

엄아여앙으로본격적인 선교에도움이 되게하리 

라 마음을 먹습니다 (죄얀림 ) 

처음어l는 걱정도 있었지만 외국어를 배우연서 이 

제는 잘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박e따) 

D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 

냐라 이름맏 들어도 퀴가 열리는 기분입니다 

온갖 우상이 우글거리는 그곳에 십자가 복음을 선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 (O/~.'W)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가겠습니다 그 냐라 사 

람들이 저의들을 보고 예수님을 느썼으연 좋겠습니다. (박다씀j 

안 때，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들은 D국이 어써다가 우상의 냐랴가 되었논지 모르겠습니다 

안 마을이라도 추 안으로 돌아오게 복음을 선아겠습니다 D국에 대안 비선을 갖게 되어 가슴 

이 띨립니다. (초l안림 l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선하고 싶습니다. 약간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박뻗l 

선생님들꺼/서 fl큐들을 격려해 주십시..2 . 

어린 신구들。| 오이려 저를 가르져 줄 것입니다. 이 선구들。| 주닙파 동뺑 수 있는 순수안 

부분이 많기 때문임니다 선교야 말로 냐의 것을 내려농고 오식 순종하는 믿음으로 7빠 안다 

고 믿습니다.(이인숙교사) 

기도후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 수 있습니다.(감l슨 교사) 

여러분은 진짜 선국일관입니다. ‘'O [제 시작입니다옹슨길교사j 

이들의 fl쓸얀 이야기들을 듣노라쁜 아나님께서는 당신의 도큐로 사람을 선택'Of실 때 늘 

어떤 원작을 적용하fl다는 것을눈~I켈 수 있다 그것은 목표가 분명안사람을 잦는다는 것이 
다. 

(편집실) 

새 ， 가 ， 족 · 을 · 환·영 합 ， 니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효 성영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1984 최연희 19 중등2부 나지희(19) 2010 김지영 19 대학부 이흰희(19) 뼈60[용원 16 짧1부 현건희(16) 

1985 최은영 6 정년2부 효영냄6) 2011 횡인석 17 짧3부 2fß7 손옥영 17 ~밴2부 이정민(19) 

1986 정효진 9 정년2부 깅영재18) 2012 한경숙 19 정년1부 김외숙(18) 뼈80[소희 19 대획부 남윤경(14) 

1987 이우해 9 청년 1부 이영최9) 2013 김민희 19 정년 1부 부경랜3) 2fß9 서민혀[ 19 대학부 

1988 이주연 19 대학부 장우민떠) 2014 징기옥 4 청년 1부 강혜원(13) 때때 김민수 19 정년1부 윤석원(14) 

1989 O[은주 19 중등3부 이미연(6) 2015 고성진 19 대학부 조S벼 [(6) 2041 윤보림 19 대학부 윤효냄2) 

1쨌 지주희 19 정년1부 윤보래19) 2016 권은숙 3 한정희애) 2042 신진영 19 칭년1부 백영기(2) 

1991 징헌진 19 중등3부 앙재외13) 2017 윤선주 19 대학부 홍수경(19) 때3 이채구 19 청년1부 임태쥐1) 

1992 김옥화 19 외선부 박종현(12) 2018 황재기 9 짧3부 배옥쉰9) 2044 김은규 19 대학부 이주희(19) 

1993 황인택 5 ~번1부 이순일(18) 2019 유옥규 14 정년2부 최정쉰18) 2045 심미경 19 칭년1부 횡유정미 

1994 이영민 8 ~밴2부 동빙용윈9) 2020 O[금행 19 중등3부 유미내16) 2046 최면우 5 정년2부 최지폐1이 

1995 장장순 7 ~밴3부 김영윈1이 2021 O[보리 19 대학부 홍디윈1 9) 2047 빈은수 5 청년2부 김연숙(1이 

1996 긴절그 19 외신부 이뻐(12) 2022 주유리 19 대학부 이혜랜19) 2048 몬화르19 외신부 이은혜(19) 

1997 0빠리 19 외선부 오묶(1까 2023 지영복 3 ~밴1부 원용숙(4) 2여9 최은진 8 칭년2부 한세훼1에 

1998 문동균 17 ~밴3부 김D[재1 7) 2024 엄재학 7 정년2부 이홍기(4) 2050 권 민 19 정년1부 최정순(1이 

1999 이인석 9 ~밴1부 이징님앤) 2025 뭉근졸 19 외선부 김연돼1히 2051 이혜숙 8 청년2부 김성핸8) 

2αm 정재절 19 고등부 서은숙(12) 2026 김민봉 19 정년1부 2052 김나영 19 대학부 앙반석(5) 

2001 박경원 19 고등부 승진경(이 2027 김미선 17 ~번1부 2053 O )O[스칸19 외선부 전해숙(1에 

2002 조선혜 19 외선부 O[교폐12) 2028 최우석 19 대학부 홍경신(1) 뼈4 이재훈 19 대학부 이세익미 

2α8 송성우 19 고등부 따원미 2029 이명철 19 칭년1부 이진해에 뻐5 금정훈 19 대학부 형경원2) 

때4 한영철 19 칭년1부 백닌희(9) 2α% 윤장금 4 징년1부 진혜정(4) 2056 이태우 19 대학부 곽현귀16) 

2005~양순 17 ~밴2부 지영쉰1 7) 2fß1 조복민 9 이동쥔12) 2057 권용수 19 대학부 장성쥔11 ) 

2αE 이예준 19 대학부 한경외8) 2032 히현수 19 정년1부 이화영(14) 2058 이근호 19 대학부 S현귀:9) 

2007 추영민 19 대학부 이정림떠) 2033 ~뼈|숙 12 소밍부 하정쉬8) 2059 김기원 19 대학부 조형(15) 

2008 임귀은 11 ~밴1부 김점쉰16) 2034 징원식 19 중등2부 홍정호(18) 2뼈 윤현미 16 짧1부 전경재15) 

2뼈 맹계연 12 소밍부 깅만쉬14) 2035 김효선 19 중등3부 한성희(1 7) 

양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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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써 십X까 복음의 통로로만 λ}용뼈 주시 

고 영육간의 강건함을주소서. 
a 충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01 십자가복음 

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살0까는예수그리 

스도의 종이 되게 6남서. 

~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 

되어 예수 그리표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되지 않도록 믿음을주소서. 

에 매월 둘째 주수요일에 실시되는교회주변 전 

도를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돌아올수 

있도록은혜를주소서 
딩 교회학교에서 진행될 여름 계절학교를 통해 

서 모든학생들이 예수그리스도를 전하는십 

X까증인들이 되거l 히소서 

딩 모든새기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하 

시고 십X까복음을확신하며 믿음 뻔l서 자 

라거l 히소서. 

o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묘 세 
워진 충현복지괜l 십X까 복음으로 운영되 

게하t서 

g 교회에 속한 재댄유지 · 동산 · 복지}을 십자 
가의 은혜로관리할수 있도록성령께서 인도 

하소서 

야훨충흰 71도으l 창 ·전도회감샤 
전도위원회에서 2005년도 상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전도회에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간 :7월 3일(주일 ) "' 7월 31 일(주일) 

대상 기간 : 2005년 1 월 '" 6월 
감사 장소 · 전도위원회실(교육관 6층) 
준비 서류 · 시산표 2부， 금전출납부， 원장， 영수증철 

별세 

권음전 성도 (박태선 집사의 모친， 김충식 집사의 장 

모， 10교구 의정부1구역) / 1일 별세 ， 4일 장례 

2 정영옥 타교권사 (이창호 장로의 모친， 이윤자 권사 
의 시모， 8교구 금호2구역) / 6일 별세 ， 8일 장례 

장년1부수련회 

주제 ，회 개(요일 1:9) 

일 시 ‘ 16일(토) 14:00-20:30 17일(주일) 12:30-14:00 

징소 교육관 507호 

충연기도원직원모집 

충현기도원주뱅예 

본패세례교인 

1.모뿜문 

격 2~1 

ì\ f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a뼈훌Af류 

2005년도 하반기 장학생 신청 
1.선얄H상 

@ 본 교회 등록교인으로 2003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 본 교회의 교회학교에 재적중인 고 대 대학원 신학대학원 학생 

@ 공예배와 교회학교 부서의 집회에 잘 참석하며 교회 각 부서메 헌신적 

으로몽사하는학생 

2신정JI간 6월 26일(주일) "- 7월 10일(오늘) 

a뭔l 및신정장소 교육국 'ð' 02-552-8200 (#472,473) 

사무국 u 02-552-8200 (#404) 

1.돼부문 

2자 격 

3빼훌Af류 

4.Al류뭘훨{ 

과회직원모집 

경비직(약간명) 

서l례교인 (만 55세 이해 

X띨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시무국 

u02-552-8200 (#403) 

4.Å힘轉{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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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주일) 

김영훈/김말자 

16(토) 

윤수일/이옥주 

15(금) 

김성훈/장병준 

14(목) 

이정훈/이재호 

13(수) 

황진섭/이신동 

1 2(화) 

최성규/홍순길 

I필틀힘E훌톨 

예배담당 안내 (7/1 3- 7/17) 

날짜 여|배 찬 양 사 회 기도 서E “ 「

7/13 수요 I 온세상위하여(호산나찬양대) 류병희 김재순 그럴 수 없느니라(롬 6:15) 여국근 목사 

7/13 수요II 예수로나의 구주웹(실로암찬빼) 김성훈 /나1그oτ까、 고난 중에 찬양(행 16:16-34) 이정훈 목사 

γ15 금요집회 플룻김유경 /바리톤오상덕 /테너김원섭 이성진 김성관목사 

η17 주일 I 〈예배전찬양〉 김태석 전계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 2) 윤수일 목사 

γ17 주일 II 내모든소원기도의제목외 /소프라노조수진(7배엘찬양대솔로이스트) 이희식 황의만 모든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정진호 목사 

γ17 주일 m 이 세상의 친구들 외 /바이올린 김유정(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정현민 장철환 모든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2) 김성관‘목사 

γ17 주일 W 나같은죄인 살리신 외 /트럼본박성은(아벤 오케스트라 ) 김용덕 꽤l승 모든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막 2:3-12) 나광영 목사 

γ17 주일 V 이 세상의 친구들외 /소프라노김연희(벤엘찬빼 솔로이똥) 김영훈 구재완 모든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막 2:3-12) 이창수 목사 

η17 주일찬양 아멘 남성중창단/ 핸드벨콰이어 / 실로암찬양대 양재웅 김현배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히 11:26-27) 김성관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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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새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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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관 

l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교구위원회 선교위원회 

여국근 안창덕 
외선부 대학부 

고광환 위건량 
1교구 새71족뽑부 

이희식 최종철 
6교구 교째연구 

양재웅 이성진 
펀집국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등부 

정성영 이정훈 
9교구 중등3부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1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5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4교구 

김정자 이수경 
17교구 새1덕뽑부 

한성임 임태주 
13.교구 19.교구 

l 우|임목사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종헌기도원김 

이종석 
기획위원정 

전홍렬 
선교위원징 

국
찜
 
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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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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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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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빼빼
 키
김
소
 

김광남 
건축위원징 

진흥용 
행정위원장 

노광헌 
딩회서기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차신득 
재1교육위원징 

이갑재 
기획위원 

한송규 
전도훈련부징 

· 시무장로 
김의철 김은호 
2교구징 교구위원장 

엄펼성 이 훈 
의료선교부장 친잉위원징 

이창호 
기획위원 

임무천 
16교댐 

최무길 
재정위원 

안종욱 
깅사위원 

기도원안내 

집회 시간 차 량 

화요집회 오전Jl ‘00 
오전 10:00 

본당앞출발 

금요철야 오후Jl :oo 
금요집회후 
본당앞출발 

예배및집회안내 

구분 시 간 장 소 

I 오전 7:00 본당 

" 오전 9:00 본당 

주 일예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5:00 본당 

김환기 
9교구징 

김구형 
재3교육위원징 

정청길 
예배위원 

이달옥 
재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임창식 
입D댐전망H징 

김형곤 
유년부잉 

정태두 
진도위원 

김영달 
봉A써원징 

김영수 
동신부징 

함철주 윤석민 
X많앤때부징 영옐루O댄뱀징 

김창국 
A엠부잉 

황의만 
뼈배위원 

박철구 
전도위원 

김영은 
여배위원 

이태식 
예배위원 

배춘식 
13.교구장 

김중선 
8교구장 

김단용 
딩회부서기 

이형수 안동현 
진도위원징 새빡흙부징 

김숭곤 
닥이부징 

김연근 
기브리밸g때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김써원징 새71즉뽑부징 얘2교육위원징 

，，~c401 ,, 0 

징번2부징 

노영한 
15.교구징 

강철형 
1 8.교구징 

이계인 
0뺀진엠징 

최지윤 
10.교구징 

고제승 
6교구징 

이정우 
행3부징 

원응철 
12교구징 

이실호 
관리부장 

신상수 
14교구징 

장철환 
11교구정 

최윤덕 
선교위원 

안석현 
5교구징 

구 분 시 간 장 ~‘ 

청년 2 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 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00(성인) 

탁아부 오전 9애-오후 2:00 교육관 11 0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베다니 훌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아 벤 훌 

구분 시 간 장 ’ 소 

영아부 
I 오전 9:00 

선교관 1충 
11 오전 11 :00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F걷%3 규!!-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둥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 : 00 제 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강임구 

서준성 김원섭 

김소연 

송요한 

· 찬앙감독 

• 전임지휘자 
. 전임독장자 

l 선 교 사 
송두섭 
징년 1부정 

전계식 
대학부징 

구재완 
끼드닝지 
.J.:.OT。

김신국 
중등9부잉 

~o~λ1 
끼 <1-, 
i드닙자 
~oT。

진학래 
유xl부징 

전은배 
뚫1댐 

김은철 
빼배위원 

장숭규 
쇄부정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川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aneous translations in E때ish ， Chinese, Japanese and Sign 벼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G clock W.αship Service, 

andSri 녀nkan ，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허soavai 때le at the One 0’ clock Worship ser찌ce 


